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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istorical records on silk tabby-Ju(紬), Si(絁)- in a diachronic and spatial point 
of view. The historical records were written in Samguksagi(三國史記) of Korea, Eastern barbarian[東
夷] section of Ershiwush(二十五史) of China and Ritkokusi(六國史) of Japan from the 4th century to 
the early 10th century. The study finally could reach the conclusions as follow. Firstly, records that 
fabrics like Ju were used were found in the Korean historical documents written on Balhae(渤海) of 
the 8th century and Silla(新羅) of the 9th century. On the other hand, no official record on pro-
duction of fabrics like Ju was found in the Japanese historical documents up to the 10th century. 
Instead, there are some records that Si was produced and used for the first time in the 7th century 
and it was rapidly spread in the 8th century. In the 9th century, the number of records on Si was 
sharply de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Si in the foreign-relation point of view also went down 
gradually. Secondly, records on using and trading with both Ju(紬) and Si(絁) in the foreign relation 
of two countries were shown from the 8th century to the 9th century. In the period, international 
exchange had been promoted among Balhae, Silla and ancient Japan. In the 9th century, fabrics like 
Ju of ancient Korea was introduced to ancient Japan ancient Japanese people could not manufacture 
Ju by themselves at that time. On this account, we assumed that ancient Japanese people might con-
sider Ju as high quality fabric rather than Si that had been used as general fabric. Meanwhile, it is 
found that Japan presented various kinds of Si to Balhae and Silla from the early 8th century. As 
the foreign relation between Silla and ancient Japan got weaker in the mid-8th century, frequency 
and amount of supplying Si to Balhae were relatively increased. Besides Si, Balhae was given a lot 
of silk yarn and floss. These fabrics presumably were used as raw material of Ju in Balhae because 
Balhae got low output of silk due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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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헌에 등장하는 고대의 평직견직물(이하 평견직

물)은 紬, 絹, 紗, 穀, 綃, 縑, 綈, 絁, 縞, 紈, 帛, 綟,

縵, 繒1) 등으로 여타 다른 조직의 견직물에 비하면

그 종류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평견직물 중에서 문

헌에 등장하는 고대 한국의 평견직물은 ‘주, 시, 견,

겸’ 네 가지이며, 동일시기 일본의 고문헌에도 이들

평견직물에 대한 생산이나 사용, 혹은 양국 간의 유

통 기록이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보면, 고문헌을 통

해 기록에 남아 있는 견직물의 종류와 정의에 대한

고찰2),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견직물 관련

내용 고찰3)4)및 부여, 백제, 가야, 신라 고분에서 출

토된 평견직물의 밀도, 조직의 세부적 분류 및 수착

위치와 실의 굵기, 꼬임 등을 측정한 실증적인 연

구5)6)7)8) 등에서 단편적으로 ‘주, 시, 견, 겸’에 관한

것이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반면 일본은 야요이

[彌生]시대부터 코훈[古墳]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평견직물과 正倉院 소장 나라[奈良]시대 평

견직물에 대한 고고학적 측정9), 나라시대 문헌 기록

및 직물류 단편에 명기된 여러 지방에서 공납된 평

견직물의 명칭에 대한 정리10),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

는 평견직물로 제작된 유물 소개11), 민속학적 조사를

통한 연구12) 및 고대의 직기 구조와 관련하여 당시

의 시, 포의 폭에 대한 연구13) 등에서 일부 조사 보

고된 바 있으나 당시 사회상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

한 생산이나 사용, 유통 등의 측면에 관한 연구는 미

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잠기술 및 평견직물의 생산이나 이용, 유통과 관

련하여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신라와 발해 및 고대

일본에서는 모두 견직물의 재료인 ‘(眞)綿’이나 ‘(生)

絲’의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신라는 ‘주,

시, 견, 겸’에 대한 생산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모두

확인되며 발해는 주를 생산하고 있다는 기록만 확인

된다. 반면에 고대 일본의 ‘주, 시, 견, 겸’에 관한 기

록에서, 특히 ‘주’의 생산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명확

히 밝혀 진 바 없다14). 한편 <日本書紀>는 내용상의

윤색, 개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료로써 다

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역사시대의 사실을

반영했다15)는 진구우[神功] 대(170~269년)부터의 衣

料 기록을 중심으로 보면, 신라는 일본에 綾, 羅, 縑,

絹․調絹․彩絹, 錦․霞錦, 布․細布, 皮․鹿皮․虎豹

皮16)를, 백제는 彩絹, 好錦, 毾㲪을 일본에 증정했으

며17), 일본은 신라에 絹, (眞)綿, 韋18)를, 백제에는

絲, 布, (眞)綿, 韋19)를 증정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남북국시대에도 교류는 계속 이어져 <續

日本記>, <日本後紀>, <日本三代實錄> 등에 의하면,

698년에 건국된 발해는 貂皮, 大蟲皮, 羆皮, 豹皮과

같은 가죽류를 종종 일본에 수출했었다는 기록과20),

8세기경 신라의 舶載品21)으로 알려진 正倉院 소장의

花氈과 色氈을 통해서 신라의 대일본교역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즈음 일본은 신라에 대해 錦,

絁․美濃絁․黃絁, 絹, 絲, 綿22)을, 발해에는 錦, 兩面,

纈羅․白羅, 綵帛, 綾, 絁․美濃絁․常陸調絁․東絁,

絹․相酬土毛絹, 陸奧稅布, 絲, 綿․調綿․白綿․相模

庸綿23) 등의 다양한 직물이나 그 재료가 되는 진면

과 실을 증여했음이 확인됨으로써, 고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역학적인 구도에서도 의료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

한 문헌의 기록들을 통해서, 고대 일본에서는 絁가

생산과 사용 빈도 및 국외의 회사품으로도 단연 돋보

이는 반면에 紬 생산기록이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는

점, 다량의 진면과 생사를 신라와 발해에 증여했던

일본과 진면과 생사의 생산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되는 발해에서의 주 생산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의문으로 제기 된다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등장하는 고대 평견직

물 중에서 우선 양국 간의 역학적 관계가 주목되는

‘주’와 ‘시’에 관하여 생산이나 이용, 혹은 한국과 일

본의 대외관계에서 이들 의료가 갖는 의미 등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위

해 양국 正史의 기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국시

대부터 남북국시대와 일본의 아스카[飛鳥]시대부터

헤이안[平安]시대 전반기에 이르는 4세기부터 10세

기 전반까지를 대상으로 古代 한국과 일본의 대․내

외적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 시’ 및 이들 의료

의 원료가 되는 양잠에 관한 내용과 진면, 생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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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헌 기록을 발췌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 시’에 대한 생산, 사용 및 유통 등에 내포된 사

용빈도의 推移와 상징적 의미를 通時的․公時的 관

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로 고대 한국에 관한 것은 三國史記 및

중국의 二十五史(三國志, 後漢書, 晉書, 梁書, 隋書,

南史, 北史, 新唐書 중의 東夷 부분)25)에서, 일본 자

료는 六國史(日本書紀, 續日本記, 日本後記, 續日本後

記, 文德天皇實錄, 日本三代實錄)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분석하였다.

Ⅱ. 주, 시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문헌 고찰

주, 시에 대한 생산과 사용에 관한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문헌 기록을 통하여 고대 한국과 일본에서의

주, 시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한 내역과 교류 관계 속

에서 양국 간에 유입되는 예를 통시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1. 고대 한국
1) 二十五史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마한, 진한, 변진을 중심으로

양잠의 재배 및 진면의 생산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인다.26) 또한 신라의 잠상에 대한 기록27)을 통해

서 진한 지역에 건국된 신라에 진한의 기술이 전수

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변진 지역에

위치했던 가야(4세기 후반~562년)의 제직 상황에

관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북쪽에 위치한 예, 옥저

도 양잠을 하였다28)고 하는데, 후에 이 지역을 통합

한 고구려는 땅이 마르고 척박하여 양잠을 자급자족

하기에는 부족했다29)고 하므로 생산량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新唐書>에는 발해의 龍州에

서 紬, 沃州에서는 緜이 생산되고 있다30)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십오사 중의 기록을 통해 우리나

라는 상고시대부터 남북국시대에 걸쳐 양잠에 의해

견직물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었고, 평직견직물의 하

나인 주의 제직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구려나 발해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주

의 원료가 되는 진면의 생산량이 많지는 않았을 것

으로 생각되나, <속일본기>나 <일본후기>의 내용 중

에 일본이 발해에는 수차에 걸쳐서 다량의 진면을

증여했다는 기록(<표 13>, <표 16> 참조)이 있음을

유념해 볼 때, 일본으로부터의 진면의 공급은 발해의

‘주’ 생산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

된다.

2) 三國史記

(1) 紬 계통 의료

紬는 질이 떨어지는 玉繭에서 추출한 진면을 재료

로 하여 방적한 실로 직조된 평직견직물31)로, <삼국

사기>에는 주 계통의 관련 직물명으로 紬, 綿紬, 朝

霞紬, 魚牙紬가 기록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주는 그 종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834년 흥덕왕 복식제도32)에 의하면 6두품 表

衣의 소재로 紬와 綿紬가 동시에 기록됨으로써33) 이

들은 서로 별개의 의료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주’는 남자의 表衣 한건에만 기록되어 있음에 반하

여 면주는 6두품이하의 계급과 의복 품목에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어 ‘주’보다는 가치가 낮은 것이었으

나 일상의료로는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또한 의복재료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복식에 보다 고급 의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동일

품목에서 보면 5두품 남자의 襪에 사용된 면주가 4

두품과 평인 여자의 말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 그 한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급과 성별에 따라

사용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한 <표 2>에 의하면, 당

시 의복재료로서의 가치는, ‘罽, 繡, 羅 → 錦, 繐羅,

野草羅, 越羅, 布紡羅 → 中小文綾, 紬 → 綾 → 紗,

絁, 絹 → 綿紬 → 布’의 순으로써, ‘주’는 당시 ‘무문

릉’에 앞서는 고급 견직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삼국사기> 성덕왕, 혜공왕 대 기록

에 보이는 朝霞紬, 魚牙紬는 당과의 교류라는 특수

상황에서만 등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가치

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적사로 직조된 紬는 흥덕왕 제도의 기록

을 통해 면주보다 높은 품질의 것으로, 수출품으로만



服飾 第61卷 4號

- 120 -

성덕왕

22년(723)34) 唐으로 파견된 사신을 통해 당 조정에 朝霞紬, 魚牙紬 증정

혜공왕

9년(773)35) 唐으로 파견된 사신을 통해 당 조정에 魚牙紬, 朝霞(紬) 증정

흥덕왕

9년(834)36) 紬의 용도 綿紬의 용도 紬의 용도 綿紬의 용도

6두품 表衣 의복: 表衣, 袴, 襪 / 잡화: 鞍坐子 6두품녀

5두품 袴, 襪 5두품녀

4두품 內衣, 半臂 4두품녀 腰帶 表衣, 襪

평인 평인녀 表衣, 內衣, 襪

<표 1> 삼국사기에 기록된 紬 계통 의료 관련 내용

관모 세라→라→사/시→견/포

표의 계/수/금/라→주/중소문릉/시/견→무문독직→면주→포

고 계/수/라→금/세라→야초라→소문릉→시/견→면주→포

단의 라→계/수/금→야초라/포방라→세라→견

내상 라→계/수/금/야초라

표상 라→계/수/금/야초라/세라→시→견

내의 라→계/수/→금/야초라→소문릉→시→견→면주→포

반비 계/수/라→금/야초라/세라→소문릉/시/견→면주/포

배당 계/수/라→금/야초라/포방라→릉

표 계/수→금/라→릉→견

요반 계/수→금/라→월라→릉

요대 수조/야초라/승천라/월라→금/주→릉/견

말 계/수/라→금/세라/야초라→릉/소문릉→시→면주/포

말요 계라→세라→계/수/금/라→소문릉→무문

<표 2> 흥덕왕 복식제도(834년)에 기록된 의료 가치 분석

사용되었던 문양이 있는 조하주, 어아주에 비해 낮은

품질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하주, 어아주는 주,

면주와 달리 문양을 넣기 위해 필라멘트사를 이용했

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絁

絁는 絹과 함께 고치에서 뽑아낸 필라멘트사로 직

조된 평직견직물로서, 견에 비해 실이 거칠고 밀도가

낮아 품질이 조악하고 거칠어 惡絹(질이 낮은 견)으

로 불렸던 것37)이다.

834년 흥덕왕 복식제도에서 시는 면주와 함께 다

양한 계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면주와 달리

의복용 외에도 잡화용으로, 특히 남성들 복식재료로

사용 빈도가 높다<표 3>. 그러나 계급에 따른 사용

예에서 ‘시’와 ‘면주’의 가치를 살펴보면, 시는 항상

면주보다 상층 계급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의 가치가 다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주’ 계통 의료(주, 면

주, 조하주, 어아주)들이 ‘시’ 보다는 다양한 명칭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계급별․품목

별 예를 고찰한 결과, ‘시’와 ‘면주’가 가장 널리 사용

된 의료였고, 통일신라에서의 ‘주’는 錦, 綾과 같은

고급 견직물에 견줄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의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던 조하

주, 어아주도 높은 품질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대 일본
1) 日本書紀

일본서기는 神代~41대 지토우[持統] 대(69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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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왕

9년(834)38) 絁의 용도 絁의 용도

진골 잡화: 幰, 牛勒 및 鞅 진골녀

6두품
의복: 幞頭, 袴, 內衣, 襪

잡화: 褥者, 坐子, 竹簾이나 莞席의 가장자리 장식, 鞍坐子
6두품녀

의복: 表衣

잡화: 替脊

5두품 의복: 幞頭, 內衣, 半臂 / 잡화: 簾綠用 금지 5두품녀

4두품 幞頭, 內衣, 半臂 4두품녀 袴, 表裳, 半臂, 襪

평인 평인녀 袴, 內衣, 襪

<표 3> 삼국사기에 기록된 絁 관련 내용

관복용

스이코[推古] 천황

권22/11년(603)

12월戊辰朔壬申
처음으로 행해진 12계의 관위제도와 함께 입혀진 當色에 대한 冠의 소재로 絁가 사용39)

조세관련 내용

코우토쿠[孝德] 천황

권25/大化2년(646)

1월甲子朔

과거의 부역 제도 대신 밭의 調를 시행함에 따라 ‘絹, 絁, 絲, 綿’으로 각각 그 토지에서 생산

한 물품을 내게 했다(표5 참조)

<표 4> 일본서기에 기록된 絁의 관복용, 조세관련 내용

밭 1町에 대한 의료별 가치

길이 4장, 너비 2척 반(기준 동일)밭 1町 = 絹 1丈= 絁 2丈 = 布 4丈

밭 4町 = 絹 1匹 밭 2町 = 絁 1匹

<표 5> 다이카 2년(646) 제정 호적․계장․반전수수 제도

년)에 걸친 기록서로서, 養老4년(720)에 완성된 현존

하는 最古의 편년체 사서이다.40)

고대 일본의 양잠에 관한 것은 이십오사 중에 倭

의 양잠에 관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41) <일본

서기>에는 유우랴쿠[雄略]16년(472)에 뽕나무를 심

고 農桑을 백성에게 권하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타난

다.42) 이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양잠 생산이 시작되

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사업이 646년의

기록에서는 일반인의 납세 의무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43) 따라서 7세기 중반쯤에는 견직물의 재료

가 되는 진면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견직물의 직조가 가능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일본서기의 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평견직물 관련 기록으로는 시의 다양한 용례만

기록되어 있을 뿐, 주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시의 다양한 사용 예를 발

췌․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관복용, 조세용으로 사용

스이코[推古] 11년(603)에 제정된 ‘관위12계’에 시

가 관모 소재로 처음 등장한다. 이때 관모의 재료로

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관위12계가 고대 일본 복

식제도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후

코우토쿠[孝德] 대에는 그 토지에서 생산한 물품을

조세로 내도록 하는 데에 시가 포함되어 있다<표 4>.

따라서 7세기 초에는 이미 시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646년의 조세관련 기록에

서 견과 시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당시에 시는 견의

1/2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5>.

(2) 사여용으로 지급

국내의 관직자나 일반인에게 시를 사여하는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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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에 대한 사여

텐무[天武] 천황

권29/10년(682)

1월辛巳
難波連石積에 명하여, 食封60호에 봉하고 絁30匹, 綿500斤, 布150端 등 지급

권29/朱鳥원년(686)

1월壬寅朔癸卯

-천황의 無端事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한 高市 皇子에게 蓁揩御衣3具, 錦袴2具와 함께 絁

20匹, 絲50斤, 綿100斤, 布100端 사여

-伊勢(國)의 왕에게 皁色 御衣3具, 紫袴2具, 絁7匹, 絲20斤, 綿40斤, 布40端 사여

권29/朱鳥원년(686)

1월丁巳

천황이 대안전에서 모든 왕경을 불러 연회를 베풀고 시, 면, 포를 사여하고, 이날, 천황의 無

端事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한 군신에게 시, 면을 사여

지토우[持統] 천황

권30/원년(687)

1월庚辰
京師의 나이 80세 이상인 사람 및 병약하고 가난하여 자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 면을 사여

권30/4년(690)

10월乙丑
나라에 충성한 大伴部博麻에게 시5필, 면10둔, 포30단 등 사여

권30/5년(691)

1월丙戌

청렴하고 성실하게 관직에 임한 直廣肆 筑紫史益에게 식봉 50호, 시15필, 면25둔, 포50단 사

여

권30/5년(691)

5월辛未朔辛卯
百濟淳武微子의 壬申年의 功을 찬미하여, 直大參와 시, 포를 사여

권30/7년(693)

1월癸卯
경사 및 畿内의 지위가 있는 나이 80세 이상의 사람마다 이불1령, 시2필, 면2둔, 포4단 등 사여

권30/8년(694)

3월己亥
처음으로 醴泉을 발견한 葛野羽衝, 百濟土羅羅女에게 각 시2필, 포10단 등 사여

권30/8년(694)

3월丙午
神祇官부터 祝部 등에 이르는 164명에게 시, 포 차등 사여

권30/8년(694)

10월辛亥朔庚午

공헌물에 대한 답례 : 흰색 박쥐를 잡은 飛驒國의 荒城郡 사람, 弟國部弟日에게 시4필, 면4

둔, 포10단 등 사여

권30/10년(696)

3월甲寅
越의 度嶋의 蝦夷伊奈理武志와 肅愼의 志良府叡草에게 錦袍袴, 緋紺絁, 도끼 등을 사여44)

권30/10년(696)

4월戊戌

伊豫國의 風速郡의 사람 物部樂와 肥後國의 皮石郡의 사람 壬生諸石에게 追大貳을 주고 각

시4필, 사10구, 포20단 등을 사여

국외인에 대한 사여

텐무[天武] 천황

권28/원년(673)

5월辛卯朔壬寅
唐 사신 郭務悰 등에게 갑주, 활, 화살 및 시1,673필, 포2,852단, 면666근을 증여

<표 6> 일본서기에 기록된 絁의 관직자, 일반인 및 외국사신에 대한 사여 내용

지토우 대에 집중되어 나타난다<표 6>. 지토우 8년

(694) 10월에는 지방국으로부터의 공헌물에 대한 답

례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시의 생산이나 유통범

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후 동왕

10년(696) 3월에는 緋紺絁도 등장하고 있어, 계급별

관모에서 구체적인 색상을 파악할 수 없었던 603년

관위12계 제정 이후, 용도는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색상을 가리키는 염색된 시가 처음으로 등장한 첫

사례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 외에 일반인(687, 696년) 및 당으로부터 파견

된 사신(673년)에 대한 3건의 사여 기록도 확인되는

데, 특히 텐무[天武] 원년(673) 당나라 사람 곽무종

에게 사여한 시 1,673필은 국내인에게 사여한 양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

(3) 시주용으로 사용

시주용으로 사용된 예는 주로 텐무 대에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다<표 7>. 주로 가난한 승려와 절을 구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텐무 천

황의 불교에 대한 애정과 불교 진흥책의 하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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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무[天武] 천황

권29/8년(680)3월壬寅 가난한 승려에게 시, 면, 포 시주

권29/9년(681)5월乙亥朔 시, 면, 사, 포를 京內의 24개의 절에 차등을 두어 시주를 명함

권29/9년(681)10월壬寅朔乙巳
경내의 모든 절의 가난한 승려 및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 승려 1인에 각 시4필, 면4

둔, 포6단을, 沙彌와 白衣에는 각 시2필, 면2둔, 포4단을 지급

권29/14년(686)10월庚辰
백제의 승 법장, 우바새(=출가하지 않고 불도를 닦는 남자) 益田直金鐘를 美濃

(国)에 보내어 백술(=한약재)을 달이자 이에 시, 면, 포를 사여

권29/14년(686)12월丁亥 대관대사 승려 등에게 시, 면, 포 시주

권29/朱鳥원년(686)1월庚戌
삼강의 율사 및 대관대사의 지사, 좌관 총 9명의 승려에게 시, 면, 포를 차등을 두

어 시주

지토우[持統] 천황

권30/4년(690)7월乙丑 시, 사, 면, 포를 7寺의 安居하는 沙門 3,363명에게 봉시

<표 7> 일본서기에 기록된 絁의 시주 내용

몬무[文武] 천황

권1/3년(699)1월,壬午 2남 2녀를 낳은 新羅子牟久賣에게 시5필, 면5둔, 포10단 사여

권2/大寶원년(701)2월壬寅 2남 1녀를 낳은 鴨郡粳賣에게 시4필, 면4둔, 포8단 사여

권3/慶雲원년(704)6월乙丑 3남을 낳은 人高屋連藥女에게 시2필, 면2둔, 포4단 사여

겐메이[元明] 천황

궈5/和銅4년(711)7월戊寅 3남을 낳은 狛部宿禰奈賣에게 시2필, 면2둔, 포4단 사여

<표 8> 속일본기에 기록된 출산자에게 시를 사여한 내용

이 밖에 텐무 14년(686) 11월, 츠쿠시[筑紫]의 大

宰에서 儲用物로 絁100필 등을 요청한 기록45)도 나

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絁가 조세 용도로 사용되는

코우토쿠 代 다이카2년(646) 이후, 국내의 관직자들

에게 사여하거나 승려에 대한 시주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특히 텐무 원년(673) 5월

기록에서 당나라 사람에게 증여하고 있는 시 1,673필

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한 분량의 것으로, 7세기

후반이 되면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나타내

는 것으로 생각된다.

2) 續日本記

속일본기는 40대 몬무[文武]1년(697년)~50대 칸

무[桓武] 延曆10년(791)까지의 편년체사서로, 797년

에 완성되었다.46)

<일본서기>에 646년 납세제도와 관련된 양잠 기록

이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속일본기> 712년, 715년,

722년, 767년 기록47)에 등장한다. 이는 양잠이 국가

사업으로 납세와 관련하여 꾸준히 행해졌음을 시사

하는 것인데, 특히 715년 2월에 데와[出羽]국에서 양

잠을 시작하도록 명을 내리고, 767년에 農桑을 常制

化하는 기록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이

다. 이어 다음해인 768년에는 신라의 交關物을 사기

위해 상당한 분량의 진면을 일본 관리에게 사여하는

기록48)을 통해 그 이전에 있었던 양잠 관련 여러 국

책 사업의 결과가 견직물의 재료가 되는 진면의 생

산량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일본기>에서는 주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

반면, 시는 출산자, 고령자, 관직자, 공물 헌납자에

대한 사여(관직자 부의 포함), 승려와 사찰 등에 보

시(부의 포함), 외국 사신에 대한 증여, 軍에 대해

지급, 조세 및 공물 내용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1) 출산자에 대해 사여

8세기 초를 전후로 총 4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몬

무 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의

수나 성별에 비례하여 사여 직물의 양에 차이를 두

고 있다<표 8>. 그러나 8세기 중반부터는 전혀 기록

되고 있지 않아 이는 아마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



服飾 第61卷 4號

- 124 -

겐쇼우[元正] 천황

권7/養老원년(717)11월癸丑
100세 이상, 시3필, 면3둔, 포4단, 90세 이상, 시2필, 면2둔, 포3단, 80세 이상, 시1필,

면1둔, 포2단 사여

쇼우무[聖武] 천황

권10/天平원년(729) 1월壬子 80세 이상, 시10필, 면20둔, 포30단, 70세 이상, 시6필, 면10둔, 포20단 사여

코우닌[光仁] 천황

권34/寶龜8년(777) 1월甲戌 80살이 된 종3위 飯高宿祢諸高에게 시80필, 사80구, 조포80단, 용포80단 사여

칸무[桓武] 천황

권37/延曆2년(783) 1월辛巳 금년 80살이 되는 응양두 정5위하 榮井宿祢蓑麻呂에게 시, 포, 쌀, 소금 사여

<표 9> 속일본기에 기록된 고령자에게 시를 사여한 내용

몬무[文武] 천황

권1/4년(700)10월壬子 京畿의 나이 90세 이상 僧尼 등에게 시, 면, 포 보시

겐메이[元明] 천황

권5/和銅5년(712)2월戊午 京畿의 나이 많은 승려에게 시, 면 등 사여

겐쇼우[元正] 천황

권8/養老5년(721)6월戊戌 沙門 行善에게 시5필, 면10둔, 포20단 보시

쇼우무[聖武] 천황

권10/神龜5년(728)10월壬午 卒한 僧正 義淵法司에게 부의로 시100필, 사200구, 면300둔, 포200단 사여

권11/天平6년(734)3월丙子 사천왕사 등의 승려 등에게 시, 포 보시

권12/天平9년(737)12월丙寅 玄昉法師에게 시1,000필, 면1,000둔, 사1,000구, 포1,000단 보시

권17/天平勝寶원년(749)윤5월癸丑

동대사 등 5개 사찰에 시500필, 면1,000둔, 포1,000단, 법륭사에 시400필, 면

1,000둔, 포800단, 사천왕사 등 2개 사찰에 시300필, 면1,000둔, 포600단, 법화사

등 4개 사찰에 시200필, 포400단, 면1,000둔 보시

코우켄[孝謙] 천황

권17/天平勝寶원년(749)10월丙子 河內國 절의 僧尼 및 沙弥, 沙弥尼에게 시, 면 차등 사여

쥰닌[淳仁] 천황

권23/天平寶字4년(760)8월癸未 승려 34명에게 시, 면 보시

<표 10> 속일본기에 기록된 승려, 사찰에 시를 지급한 내용

로서,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고령자에게 사여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어 면, 포와 함께 시를 지급

하고 있다<표 9>. 출산자에 대한 사여가 8세기 초를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후 고령

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4대에 걸쳐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기록 빈도가 낮은 것은 수명이 짧았던 당시

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밖에 和銅5년

(712) 2월, “京畿의 나이가 많은 사람, 홀아비, 과부,

형제가 없는 사람,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나이 많

은 승려에게 시, 면 등 사여”49) 기록은 <일본서기>

지토우 대(687년)의 기록(<표 6>-687, 693년 참조)과

유사한 것으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사회의 약자들

에게까지 시가 지급되고 있음을 보면, 7세기 후반부

터 8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결

과로 해석된다.

(3) 승려, 사찰 등에 보시(부의 포함)용으로 사용

쇼우무[聖武] 대를 중심으로 상당한 분량의 시가

사여되고 있는 것은 당시 천황의 불교 정책과 관련

이 있을 것이다. 특히 737년, 749년 기록에서는 총

1,900필에 달하는 상당한 양이 지급되고 있는데<표

10>, 이는 8세기가 되면서 시의 생산량 급증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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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무[文武] 천황

권3/慶雲원년(704)5월甲午 式部 少丞 종7위상 小野朝臣馬養에게 시10필, 사20구, 포30단 사여

권3/慶雲4년(707)5월壬子 먼 곳에 사신으로 다녀온 관직자들에게 면, 시, 포 차등 지급

권3/慶雲4년(707)10월戊子 卒한 정4위하 文忌寸禰麻呂에게 부의로 시, 포 사여

겐메이[元明] 천황

권4/和銅원년(708)11월癸未 軄事 6위 이하에게 시 각1필 사여
권5/和銅3년(710)7월丙辰 牟佐村主相摸에게 시10필, 포20단 사여

권5/和銅4년(711)10월甲子
品位에 의거한 祿法 제정. 職事2품2위에 시30필, 사100구, 王3위에 시20필, 臣3위에

시10필, 王4위에 시6필, 5위에 시4필, 6위․7위에 시2필, 8위․초위에 시1필

권5/和銅5년(712)7월甲申 正倉을 만들고 공적을 쌓은 종8위상 樂浪河內에게 시10필, 포30단 사여

겐쇼우[元正] 천황

권7/靈龜원년(715)9월庚辰 대초위하 高田首久比麻呂에게 시20필, 면40둔, 포80단 사여

권7/養老元年(717)2월辛巳 大宰帥 多治比眞人池守에게 릉10필, 견20필, 시30필, 면300둔, 포100단 사여

권7/養老元年(717)11월丙午 故 左大臣 石上朝臣麻呂의 집에 시100필, 사400구, 백면1,000근, 포200단 사여

권8/養老2년(718)2월甲申 거가를 따른 백료, 여정에게 시, 포 차등 사여

권8/養老5年(721)1월甲戌 학업에 뛰어나 사범이 될 만한 여러 관직자에게 등급별로 시, 사, 포 차등 사여

쇼우무[聖武] 천황

권9/神龜원년(724)4월壬辰 陸奥国 大掾 佐伯宿禰兒屋麻呂에게 부의로 시10필, 포20단 사여

권9/神龜원년(724)7월庚午 卒한 夫人 石川朝臣大蕤比賣에게 부의로 시300필, 사400구, 포 400단 사여

권9/神龜2년(725)11월己丑 大納言 多治比眞人池守에게 시, 면 사여

권9/神龜3년(726)9월壬寅

文人 112명이 玉棗에 대한 詩賦를 올리고, 이에 등수에 따라 1등 시20필, 면30둔, 포

30단, 2등 시10필, 면20둔, 포20단, 3등 시6필, 면6둔, 포8단, 4등 시4필, 면4둔, 포6단,

부등 시1필, 면1둔, 포3단 차등 사여

권10/神龜4년(727)3월乙酉
善政을 한 관인 중 2위 시100필, 5위이상 40필, 6위이하 20필 차상5위이상 20필, 6위

이하 10필 사여

권10/神龜4년(727)11월己亥
皇子의 誕育을 축하하며 모인 백관, 5위이상 면 차등 사여, 오래된 가문의 嫡子로서

5위이상 사람에게 시10필 따로 추가 사여

권10/神龜5년(728)3월己亥 文人에게 曲水에 대한 시를 쓰게 하고 시10필, 포10단을 보냄

권10/神龜5년(728)8월甲午
정5위하 守部連大隅가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만류하고, 이에 견10필, 시10필, 면

100둔, 포40단 사여

권10/神龜5년(728)11월乙巳 친왕이하 5위이상에게 연회를 베풀고 시 차등 사여

권10/天平원년(729)1월壬辰朔 군신 및 내외명부에게 시 차등 사여

권10/天平원년(729)4월癸亥
칙령으로 매년 伊勢神의 調絁 300필을 나눠서 神祇官에 임명된 中信朝臣 등에게 사

여할 것50)

권10/天平원년(729)8월癸丑
연호를 천평으로 바꾸면서 親王 시100필, 大納言 70필, 3위 40필, 4위 15필, 5위 10필,

정6위상 4필과 면10둔 사여

권10/天平원년(729)8월壬午
신하들의 화목을 목적으로 親王 시300필, 大納言 200필, 中納言 100필, 3위 80필, 4위

30필, 5위 20필, 6위 5필, 內親王 100필, 內命婦 3위 60필, 4위15필, 5위 10필 사여

권10/天平2년(730)1월辛丑
천황이 연회를 베풀고 백관의 主典 이상에게 短籍을 고르게 하였는데, 仁을 선택한

사람은 絁, 義는 絲, 禮는 綿, 智는 段常布를 사여

<표 11> 속일본기에 기록된 관직자에게 시를 사여한 내용

(4) 관직자에게 사여(부의, 녹봉 포함)

쇼우무 대에 집중되어 있다<표 11>. 전반적으로는

‘絁’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調絁(729년 聖武代), 東絁

(742년 聖武代, 779년 光仁代)도 기록되어 있어 8세

기의 시는 조세로 납부한 것, 혹은 아즈마[東國]라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 등 다양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대부분의 기록에서 보이는 시의 용도와

달리 763년 8월 기록에서는 관모[錦冠]의 소재로 시

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공물과 특산물 헌납자에 대한 사여

공물과 특산물 헌납자에 대해서도 시를 사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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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0/天平2년(730)3월丁亥 文章生 등에게 曲水에 대한 시를 쓰게 하고 시, 포 차등 사여

권11/天平4년(732)11월丙寅 군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親王이하 시, 고령자에게 綿 차등 사여

권12/天平9년(737)11월壬辰 大倭忌寸東人과 大倭忌寸水守에게 각각 성, 관위, 시20필 사여

권13/天平10년(738)7월癸酉 시를 읊은 文人 30명 중 5위이상 시20필, 6위이하 각 시6필 사여

권13/天平11년(739)6월甲申 出雲守 종5위하 石川朝臣年足에게 시30필, 포60단 사여

권13/天平12년(740)11월乙巳 5위이상에게 시 차등 지급

권14/天平14년(742)1월癸丑 정4위 이하 智努王에게 東絁60필, 면300둔을 줌

권14/天平14년(742)1월丙辰 府生이하 衛士이상 시, 면 차등 사여

권15/天平16년(744)8월乙未
佐々貴山君親人에게 관위와 시100필, 포200단, 면200둔을, 佐々貴山君足人에게 관위와

시40필, 포80단, 면80둔 사여

코우켄[孝謙] 천황

권18/天平勝寶2년(750)

2월癸亥
弟山에게 관위와 시, 면 사여

권19/天平勝寶6년(754)

10월乙亥
20명이상이 糺告했을 때, 품계가 있는 자에게 시10필, 포10단 사여

권20/天平寶字원년(757)

8월甲午

상서로운 것을 바친 白丁 金刺舍人麻에게 종6위상을 내리고 시20필, 조면40둔, 조포

80단 등을, 少初位上 賀茂君繼手에게 종8위하를 내리고, 시10필, 조면20둔, 조포20단

등 사여

쥰닌[淳仁] 천황

권22/天平寶字3년(759)

11월丙寅
大保 이하 백관들에게 시, 면 차등 사여 명령

권22/天平寶字4년(760)

1월甲子
節部省의 시, 면을 5위 이상 및 從官主典 이상에게 차등 사여

권24/天平寶字6년(762)

6월庚午
졸한 尙藏겸尙侍 정3위 藤原朝臣宇比良古에게 부의로 시100필, 포100단 지급

권24/天平寶字6년(762)

10월己未

사망한 夫人 정3위 縣犬養宿禰廣刀自에게 부의로 시100필, 사300구,

포 300단 등 지급

권24/天平寶字7년(763)

8월壬午

고려국(=발해)으로 보냈던 배가 난파되어 떠다니다 배의 神의 덕분으로 무사 귀환.

조정에 錦冠으로 보답하도록 청하였는데, 그 관모의 겉은 錦, 안은 絁로 만들고, 紫色

넓은 끈을 관끈으로 삼은 것임.

쇼우토쿠[称德] 천황

권26/天平神護원년(765)

10월甲申
紀伊國守 小野朝臣小贄가 귀환하여 시30필, 면200둔 사여 명령

코우닌[光仁] 천황

권31/寶龜2년(771)11월癸卯 神壽詞를 아뢴 右大臣 朝臣淸麻呂에게 시60필 사여

권34/寶龜7년(776)4월壬申 견당사신에게 시100필, 세포100단 등 사여

권34/寶龜7년(776)7월壬辰 사망한 정4위상 大伴宿禰駿河麻呂에게 종3위, 부의로 시30필, 포100단 지급

권35/寶龜10년(779)5월丙寅 당에서 거주한 前學生 阿倍朝臣仲麻呂가 사망하여 東絁100필, 백면300둔 사여

칸무[桓武] 천황

권37/延曆2년(783)7월庚子 63세에 졸한 藤原朝臣魚名에게 별도로 시, 포, 쌀, 소금 등을 사여하도록 명함

권38/延曆4년(785)3월甲辰 종5위상 多治比眞人宇美에게 정5위 하를 주고, 채백10필, 시10필, 면200둔 사여

다<표 12>. 이 중 특이하게도 겐메이[元明] 5년(713)

기록에서는 차차 층이 지게 색을 입히는 ‘운겐[暈繝]’

염색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함으로써, 8세기 초반에

운겐 염색법이 등장했음을 엿볼 수 있다.

(6) 파견된 외국 사신 등에게 증여

신라인에 대한 것은 703년, 709년, 726년, 752년 4

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데에 비해, 728년부터 779

년까지는 발해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표 13>, 이는 일본이 8세기 중반 경부터 신라보다

발해와 교류관계가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絁의 관련용어로 美濃絁, 黃絁, 常陸調絁가

등장하고 있다. 美濃絁, 常陸調絁는 미노[美濃]와 히

타치[常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로서 조세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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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무[文武] 천황

권2/大寶원년(701)8월丁未
對馬嶋에서 황금을 治成한 三田首五瀨와 황금을 캔 家部宮道에게 관위를 주고 시,

면, 포 등 사여

권3/慶雲2년(705)9월癸卯 적색 까마귀를 바친 越前國 사람 完人臣國持에게 관위와 시, 면, 포 등 사여

권3/慶雲3년(706)5월丁巳 흰 비둘기를 바친 河內國의 河邊朝臣乙麻呂에게 시5필, 사10구, 포20단 등 사여

겐메이[元明] 천황

권6/和銅5년(713)6월辛亥
右京 사람 支半于刀와 河內國 사람 刀母離余叡色奈가 暈繝色을 염색하여 만든 것

을 바치자 관위와 시10필, 사40구, 포40단 등 사여

겐쇼우[元正] 천황

권9/養老7年(723)10월乙卯 흰 거북을 바친 紀朝臣家에게 관위와 시20필, 면40둔, 포80단 등 사여

쇼우무[聖武] 천황

권9/神龜3년(726)2월辛亥
神社의 검, 거울, 백마, 고니를 바친 出雲國의 종6위상 出雲臣廣嶋에게 시20필, 면

50둔, 포60단 등 사여

권10/天平원년(729)8월癸亥
상서로운 거북을 잡은 河內國의 無位 賀茂子虫에게 종6위상을 주고, 시20필, 면40

둔, 포80단 사여

코우켄[孝謙] 천황

권18/天平勝寶2년(750)12월癸亥 금을 획득한 無位 三使連淨足에게 관위와 시40필, 면40둔 등 사여

권20/天平寶字2년(758)2월己巳 大和雜物 등을 공헌한 자에게 관위, 시20필, 면40둔, 포60단 사여

쇼우토쿠[称德] 천황

권29/神護景雲2년(768)6월癸巳 백색 꿩을 헌납한 吉志五百國에게 종8위하, 시10필, 면20둔, 포40단 사여

권29/神護景雲2년(768)9월辛巳
日向國 사람 大伴의 人益과 肥後國 사람 刑部의 廣瀨女에게 종8위하, 시 각10필,

면20둔, 자포30단 사여

코우닌[光仁] 천황

권31/寶龜원년(770)10월丁酉 백색 거북을 잡은 사람에게 시10필, 면20둔, 포40단 등 사여

<표 12> 속일본기에 기록된 물건 헌납자에 대해 시를 사여한 내용

몬무[文武] 천황

권3/大寶3년(703)10월癸未 신라왕에게 錦2필, 시40필 사여

겐메이[元明] 천황

권4/和銅2년(709)5월壬午 (金信福 등을 통해) 신라국왕에게 견20필, 美濃絁30필, 사200구, 면150둔 사여

쇼우무[聖武] 천황

권9/神龜3년(726)7월戊子 졸한 신라인 金順貞에게 부의로 黃絁100필, 면300둔 증여

권10/神龜5년(728)4월壬午
발해사신 高齊德 등 8인 채백, 릉, 면 차등 지급. 발해군왕에게 신물로서 채백10필,

릉10필, 시20필, 사100구, 면200둔 사여

권13/天平12년(740)1월甲午
발해사신 己珍蒙 등을 통해 발해군왕에게 美濃絁30필, 견30필, 사150구, 조면300둔,

기진몽에게 미농시20필, 견10필, 사50구, 조면200둔 사여

코우켄[孝謙] 천황

권18/天平勝寶4년(752)7월戊辰 난파관에 있는 신라인 泰廉 등에게 관리를 보내어 시, 포 등을 사여

쥰닌[淳仁] 천황

권22/天平寶字3년(759)2월戊戌
발해 사신 揚承慶 등을 통해 발해왕에게 상주토모견40필, 美濃絁30필, 사200구, 면

300둔 및 금4필, 양면2필, 힐라4필, 백라10필, 채백40필, 백면200첩 등 사여

권22/天平寶字4년(760)1월己巳 발해 사신을 통해 왕에게 시30필, 美濃絁30필, 사200구, 조면300둔 사여. 大使 차등 지급

코우닌[光仁] 천황

권32/寶龜3년(772)2월癸丑
발해 사신을 통해 왕에게 美濃絁30필, 견30필, 사200구, 조면300둔 사여. 대사 壹萬

福 이하 차등 지급

권34/寶龜8년(777)5월丁巳
발해 사신 己珍蒙 귀국시 발해국왕에게 견50필, 시50필, 사200구, 면300둔 사여, 발

해왕후에 대한 부의로 견20필, 시20필, 면200둔 증여

권34/寶龜9년(778)12월己丑 부의로 唐使 趙寶英에게 시80필, 면200둔 증여

권35/寶龜10년(779)9월癸巳 陸奥, 出羽國에 명하여 常陸調絁, 相摸庸綿, 陸奥稅布를 발해철리(인) 등의 녹으로 충당

<표 13> 속일본기에 기록된 외국사신 등에 대해 시를 증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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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무[文武] 천황

권3/慶雲3년(706)1월戊午
칙을 내려, 民部에서 거두어 저장한 모든 나라의 庸에 속하는 經物인 시, 사, 면 등의

종류는 大藏에서 보관할 것(年料를 헤어려 민부에서 나누어 충당할 것)

겐메이[元明] 천황

권6/和銅6년(713)5월癸酉
相摸, 常陸, 上野, 武蔵, 下野의 5개 나라가 원래 布를 調로 납부했으나 지금부터

絁, 布를 함께 낼 것

권6/和銅7년(714)1월甲申
相摸, 常陸, 上野, 武蔵, 下野의 5개 나라가 絁를 조세로 납부를 시작하도록 함. 다

만 布를 바치고자 할 때는 허락함

권6/和銅7년(714)2월辛卯
마땅히 지금부터 絁, 絲, 綿, 布를 조세로 바치는 나라 등은 調庸 이외 매 사람마다

絲1근, 綿2근, 布6단을 비축하게 하다(15세 이상, 60세 이하)

겐쇼우[元正] 천황

권7/養老원년(717)5월丁未 上総, 信濃 2개 나라가 絁를 조세로 납부 시작하도록 함

권7/養老원년(717)11월戊午

나라가 견, 시의 귀천에 차등을 주나, 길고 짧음이 고르지 않아 긴 것은 귀함에 두고,

짧은 것은 천함에 둔다. 고르게 헌납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이에 태정관이 정

밀하고 거친 견, 시의 長短과 廣闊의 법을 의논하여 아룀

권8/養老3년(719)5월辛亥
모든 나라가 貢調의 제도를 정했는데, 짧은 견, 좁은 시, 거칠고 좁은 견, 美濃협시의

법이다. 각 길이는 6장, 폭은 1척 9촌으로 개정

쇼우무[聖武] 천황

권10/天平원년(729)3월癸丑 태정관이 모든 나라가 4丈 廣絁를 정지시키고, 모두 6丈 狹絁를 완성하도록 상소

권12/天平8년(736)5월辛卯

모든 나라의 조포는 길이 2장 8척, 너비 1척 9촌. 용포는 길이 1장 4척, 너비 1척 9촌

을 端貢으로 삼는데, 常陸은 曝布, 上総은 望陁細貲, 安房은 細布를 낸다. 絁를 鄕의

庸布로 낼 때는 舊例에 의한다.

<표 14> 속일본기에 기록된 관련 제도 제정

헌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709년에 신라, 740, 759,

760, 772, 779년에 발해인에게 증여되고 있다. 이 밖

에 726년에 신라에 증여된 黃絁와 같이 염색된 시는

696년 3월(지토우代) 緋紺絁가 처음 등장한 이래 약

30년 만의 기록임이 주목된다.

(7) 조세, 공물, 제도와 관련하여 조세로 납부

시를 조세로 납부하는 지역과 길이 및 폭에 관한

규정 등이 8세기 전반기 기록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표 14>.

706년에는 시가 ‘布, 絲, 綿’과 함께 조세로 징수되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713년, 714년 1월, 717년

5월 기록에는 시를 조세로 납부하는 지역이 사가미

[相摸], 히타치[常陸], 코우즈케[上野], 무사시[武蔵],

시모츠케[下野], 카즈사[上総], 시나노[信濃]로 확대

되었다. 특히 사가미, 히타치, 코우즈케, 무사시, 시모

츠케는 713년 이전에는 布를 조세로 납부하고 있었

던 곳인데 714년부터 絁로 전환되고 있음은, 시의 생

산량의 증가와 점차 시가 포와 함께 일상 의료로 사

용되게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736년 5월 기

록에는 調布로 다양한 종류의 포가, 庸布로 시가 납

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납부하는 시의 길이․폭의 제도에 관하여

717년 11월 기록에는, 조세로 사용된 견과 시에 대한

일정한 납부 기준이 없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719년 5월에는 다양한 양식으

로 생산되고 있는 견, 시의 납부 기준으로 길이 6장,

폭 1척9촌으로 개정하였고, 729년 3월에는 모든 나라

가 6丈 狹絁만을 생산하도록 규제하였다. 따라서 당

시에는 조세의 납부 기준으로 길이 6장으로 제한한

좁은 폭의 시가 선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736년 5월, 庸布로 납부된 시의 기준에 대해 너비는

이전과 동일하나 길이는 1장4척으로 줄었음이 확인

된다(<표 14> 참조).

(8) 軍에 지급하는 경우

군에 시를 지급한 경우도 기록되어 있다<표 15>.

724년 기록에서 군인 3만명에 대해 지급된 시 1,000

필은 1인당 지급 분량으로 상정하면 매우 소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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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우무[聖武] 천황

권9/神龜元年(724)4월癸卯
板東 9국의 군3만명에게 騎射를 가르치고, 軍陣을 시험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채백200필, 시1,000필, 면6,000둔, 포1만단을 육오진으로 운반

권10/天平원년(729)5월庚午

모든 지방에서 보내는 兵衛의 필요한 물건은 해당 군의 현재 郡司에 의한 환산

비율에 따라 물품을 내도록 하는데, 환산 비율은 上絁 1필은 은2냥에, 上絲는

小2근, 庸綿은 소8근, 庸布는 4단, 쌀1석은 은1냥에 해당

쥰닌[淳仁] 천황

권23/天平寶字5년(761) 1월癸巳 郡司, 軍毅에게 시, 면 차등 사여

<표 15> 속일본기에 기록된 군에 시를 지급하는 내용

발해인에 대한 사여

칸무[桓武] 천황

권5/延曆15년(796)10월己未
정6위상 御長眞人廣岳 등이 견20필, 시20필, 사100구, 면200둔을 발해왕 嵩璘에게 전

하면서, 그 양에 의거하여 받아주면 좋겠다는 내용

권8/延曆18년(799) 9월辛酉
견발해사 정6위상 (式部少錄) 滋野宿禰船代 등이 발해왕 嵩璘에게 信物 및 시, 견 각

30필을 전하자 이에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내용

국내인에 대한 사여

칸무[桓武] 천황

권12/延曆24년(805)4월壬寅 侍醫 등에게 衣와 絁, 布를 사여

사가[嵯峨] 천황

권24/弘仁6년(815)6월癸亥 業子內親王가 사망하자 監護喪事를 보내어 絁31필, 布50단 등을 부의로 보냄

<표 16> 일본후기에 기록된 국내인 및 발해인에 대한 시의 증여 내용

1회 지급량으로는 상당한 분량이다. 이처럼 1회의 지

급량이 1,000필이라는 것은 同書 737년 12월에 승려

에게 지급한 사례(<표 9> 참조)와 함께 8세기 전반

시의 생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

는 증거이다. 이후 729년 기록에 따르면 시가 絲, 綿,

布, 쌀에 비해 높은 가치임을 알 수 있다.

3) 日本後紀

일본후기는 50대 칸무[桓武] 대부터 53대 준나[淳

和] 대에 걸친 792~833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

는 편년체 사서로, 원래는 全 40권이나 현재 10권만

남아있다.51) 기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에 관한 기

록이 보이지 않는 반면, 시는 발해국에 대한 증여,

국내인들에게 사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표 16>.

발해국에 대한 시의 증여는 8세기 말(796, 798년)

발해로 파견되었던 일본 사신을 통해 발해왕에게 전

달한 것으로, <속일본기>에 이어 발해와 일본의 교류

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에 대한 시의 사여는 侍醫, 사망한 業子內

親王의 부의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품목은 이전의

기록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속일본

기>의 기록 빈도에 비하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본후기>의 全卷이 傳存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이전에 비해 시의 생산

량이나 사용량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칸무 延曆24년(805) 12월, 나라

에 재앙과 역병이 들어 백성들이 농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과 이가[伊賀], 이세[伊勢], 미노[美濃]를

포함한 21개 등의 지방에 대해 금년 庸의 면제를 허

락한다52)는 기록을 들 수 있어, 환경적인 조건 등도

생산량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續日本後紀

<속일본후기>는 54대 닌묘우[仁明] 대인 天長10년

(833)부터 嘉祥3년(850)에 걸친 事績을 서술한 편년

체사서이다.53) 시에 관한 기록은 3건으로 이전에 비

해 현저히 줄었고, 大宰府와 관련하여 綿紬와 紬에

관한 1건의 기록은 <육국사>를 통해 보는 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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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묘우[仁明] 천황

권6/承和4년(837)12월庚戌 도둑이 대장성 동장전 벽을 뚫고 絁, 布를 훔쳤다는 내용

권11/承和9년(842)1월乙巳
장보고가 841년 11월 사망 전, 文室宮田麻呂는 장보고가 來日했을 때 장보고를 통해

唐國 貨物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絁를 付贈했다는 내용

권12/承和9년(842)7월丁未 태상천황이 嵯峨院에서 57세로 卒. 불전에 絁, 細綿 10둔, 生絹 주머니 등을 보시

<표 17> 속일본후기에 기록된 시 관련 내용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1) 주

838년 10월, 대재부의 例進에 관한 내용 중에, “태

정관이 처분하기를, 大宰府가 정해진 대로 올린 것은

緋綿紬 100단 등이다. 지금은 紺紬 10단, 黑緋紬 40

단, 緋紬 50단 등으로 정한다”54)라고 하여, 이전의

‘비색 면주’가 ‘감색주, 흑비색주, 비색의 주’로 그 색

상이 다양화되고 또한 주가 면주로 바뀌면서 분량에

있어서도 세 종류 색상의 ‘주’를 앞서의 ‘면주 100단’

분량에 맞춰 헌납하도록 주의 색상과 양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때의 기록은 <육국사> 중 ‘주(이하 면주 포함)’

에 대한 최초이면서 단 1건의 기록인 바, 당시 일본

에서의 주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 헌

납이 大宰府55)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신중을 요한다. 당시 대재부는 신라,

발해, 당과의 외교(入京을 위한 출발지) 및 무역 관

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으로서, 특히 9

세기가 되면 대재부에서 장보고를 포함한 신라 상인

과 당 상인의 민간 무역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56)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기록에서의 ‘주’는 대재부를 중심으로 한 무역 관계

속에서 일본 조정이 타국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수입

품이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한 기록으로 사료된다.

또한 紺紬, 黑緋紬, 緋紬에서 나타난 이들 세 가지

색상은 고대 일본의 관복제도와 관련하여 볼 때, 지

토우[持統] 4년(690) 조복의 색상 중 直八級은 비색,

追八級은 심표, 進八級은 천표를,57) 이후 몬무[文武]

대보원년(701)에 시행된 복식제도에서 直冠上四階는

심비, 下四階는 천비를, 追冠四階는 심표, 進冠四階은

천표를 사용58)하도록 했다는 기록에 유의해 볼 필요

가 있다. 즉 꼭두서니[茜]에서 추출된 염료를 이용한

나라시대의 ‘緋色’은 몬무 대에 점차 深과 淺으로 세

분화되었으며, 심비색은 꼭두서니 염료에 紫草를 추

가하여 염색한 것으로, 이는 927년에 편찬된 <延喜

式>에서도 확인됨으로써 헤이안[平安] 시대까지 유

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9). 그런데 심비색은 紫褐

色으로 ‘흑비색’과 같은 것이고, 이와 비교하여 천비

색은 원래의 비색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의 심표색은

헤이안 시대 중기 경부터 감색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60)으로, 기록에 나타난 주의 세 가지 색상은 당시

관복에 사용하던 중요한 색상이었다는 데에도 큰 의

미가 있다.

(2) 시

837년, 842년 7월의 기록은 궁에 비치되었던 것으

로 보이는 시에 관련된 내용이고, 842년 1월의 기록

은 840년대 초, 장보고가 생존했을 때 일본 관인으로

부터 받았던 시에 관한 내용이다<표 17>.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분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과 시

의 기록 빈도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

다는 점이다.

5) 日本文德天皇實錄

헤이안[平安] 시대 몬토쿠[文徳]천황의 재위기인

嘉祥3년(850)부터 天安2년(858)까지의 역사를 기록

하고 있다.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정치․제도

관계 기사는 적으나 인물전이 상세하다는 점이 특징

이다.61) 이 사서에서는 주, 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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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인에 대한 증정

준나[淳和] 천황

권3/貞觀원년(859)6월丁未 발해 대사 오효신에게 東絁50필, 綿400둔 증정

권5/貞觀3년(861)5월乙亥 발해 대사 이거정에게 絁10필, 綿20둔 증정

세금제도 관련

준나[淳和] 천황

권24/貞觀15년(873)12월戊申
承和3年(836) 2월 9일 格을 없애고, 調錢은 外丁(=바깥일을 보는 남자)에 준해 ‘絁

(가격)의 3분의 1’을 부과

장막, 휘장용

요우제이[陽成] 천황

권43/元慶7년(883)2월戊午 絁幕8條, 調布幕29條, 商布幕5條를 급히 준비하여 제작함

코우코우[光孝] 천황

권48/仁和원년(885) 9월乙未
장막 4條의 재료 紺絁14필6척, 緋絁14필6척 緋絲1구, 生絲2구4량이, 휘장 4條의 재

료 黃絁16필을 大學寮에 사여

제사용

요우제이[陽成] 천황

권31/元慶원년(877) 6월癸未 기우제를 위해 향1근, 기름1두, 종이300장, 五色 絁 각5척, 견1필, 토기 등 지급

<표 18> 일본삼대실록에 기록된 시 관련 내용

6) 日本三代實錄

<육국사> 중 마지막 역사서로, 헤이안 시대인 세

이와[清和], 요제이[陽成], 고코[光孝] 3대의 재위기

인 天安2년(858)~仁和3년(887)까지의 역사를 기록

한 총 50권의 편년체사서이다.62) ‘주’에 대한 기록은

없고, 시에 대해서는 발해 사신에 대한 증정, 세금

제도관련, 장막이나 휘장용, 제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표 18>.

발해에서 파견된 사신에게 증정하는 내용은 859년

과 861년 2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에 비해 증정 의

료의 종류나 분량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제도와 관련한 873년의 기록은 現物 대신 錢으

로 세금을 냈을 때 당시 絁 시가의 3분의 1에 준하

는 분량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금의 가치가

시의 3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밖에 장막이나 휘장

소재로 사용된 기록이 883년, 885년에 나타나고 있고,

이중 885년에는 紺色, 緋色, 黃色의 시가 사용되었음

이 확인되는데, 염색된 시의 기록과 관련한 다른 예

가 877년 6월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속일본후기> <문덕천황실록>과 비교하

면 기록 빈도나 사용 예가 다소 증가하고 있기는 하

나, 8세기에 비하면 9세기에는 시의 기록 빈도가 현

격히 감소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Ⅲ. 고대 한일 주․시에 대한 공시적
관점에서의 의미 분석

본 장에서는 2장의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한 내용

을 바탕으로, 고대 한일 양국의 대외 관계 속에서 나

타난 주, 시의 사용 빈도와 용도를 공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주와 시가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하

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문헌에 기록된 주, 시에 대한 시기별 변화 분석

문헌에 기록된 고대 한일 두 나라의 주, 시의 관

련 기록을 발췌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주가, 일본

에서는 시가 상대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9> 참조).

주의 사용에 관한 고대 한국의 기록은 <삼국사기>

와 <신당서>에서 확인된다. <삼국사기>에는 골품 계

급부터 평민에 이르는 신라 남녀의 의복 및 잡화용

재료로 나타나는데, ‘주’에 관한 기록은 2건(834년)에

한하나 ‘면주’(834년)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

어 일상적 의료로 사용되었고, ‘조하주, 어아주’는 당

으로의 증정용(723년, 773년)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신당서>에는 발해 용주의 특산

물로 주가 기록되어 있음이 주목되는데, 옥주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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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해 신라 총계

신당서(8세기 중․후반) 삼국사기(834년)

紬 1 1 2

朝霞紬, 魚牙紬 0 2 2

綿紬 0 1 1

絁 0 1 1

총계 1 5 6

일본
일본서기

(神代~697)

속일본기

(697~791)

일본후기

(792~833)

속일본후기

(833~850)

문덕천황실록

(850~858)

일본삼대실록

(858~887)
총계

紬 0 0 0 1 0 0 1

綿紬 0 0 0 1(시기불명) 0 0 1

絁 23 103 4 3 0 6 139

총계 23 103 4 5 0 6 141

<표 19> 紬, 絁와 관련된 고대 한국과 일본 문헌의 기록 빈도

산되었다는 ‘綿’(풀솜)은(미주 30 참조) 실로 방적하

여 주를 직조하는 데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발해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

해 주의 재료가 되는 풀솜의 생산량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신당서> 발해전 기록

을 宣王(820~830 재위)代의 것63)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발해는 3대 문왕(737~793 재위)代에 이르러

당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친당 정책을 실시하

면서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였음에 주목하면, <신당

서> 발해전의 내용은 발해의 풍습이나 문화가 唐人

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왕의 재위

시점인 약 8세기 중․후반의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일본에서의 ‘주’는 <속일본후기>에서 대재부

에서 헌납한 紺紬, 黑緋紬, 緋紬 기록1건(838년)이

확인된다. 다만 기록 중, 정확한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838년 이전(시기 불명)에도 대재부에서 ‘緋綿紬’

를 공납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주 관련 기록은 총 2건으로 볼 수 있었는데, 용

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고대 한국에서의 시는 <삼국사기>에서만 확인되는

데 신라는 평인부터 진골에 이르기까지 의복(幞頭,

表衣, 內衣, 袴, 半臂, 表裳, 襪)과 잡화용(수레 포장,

끈, 방석 등)으로 사용되었고, 남성의 사용빈도가 여

성보다 높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육국사> 중에서 <문덕천황실록>을 제외한 <일본서

기> <속일본기> <일본후기> <일본삼대실록>에 자주

기록되고 있는데, 상당한 양이 국내 관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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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 외국 사신(발해, 신라, 당)에게 증여, 조세제도

관련, 절에 보시하는 내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

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외에 當色의

관모 재료(603년), 緋紺絁(696년), 黃絁(726년), 紺絁,

緋絁, 黃絁(885년) 등의 명칭이 기록된 예를 통해 다

양한 색상으로 염색된 시가 사용되었고, 8세기 초반

을 전후하여 몇 지역(사가미, 히타치, 코우즈케, 무사

시, 시모츠케, 카즈사, 시나노)을 중심으로 공납 産物

이 布에서 絁로 전환됨으로써 생산량이 급증하였음

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 납부용 시의

규격에 대해 8세기에만 총 4회(717년 11월, 719년 5

월, 729년 3월, 736년 5월)에 걸쳐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에 시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 정도

로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139건의

기록 중 104건이 8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9세기 이후

가 되면 기록 빈도가 현격히 줄어들어(<표 20> 참

조), 일본에서의 시의 수요와 공급은 8세기에 최고조

를 이루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紬, 綿紬, 朝霞紬, 魚牙紬 絁

한국 일본 한국 일본

4세기 0 0 0 0

5세기 0 0 0 0

6세기 0 0 0 0

7세기 0 0 0 24

8세기 1 0 0 104

9세기 4 2 1 11

10세기 0 0 0 0

<표 20> 한․일 주, 시의 시기별 빈도 분석

양국 주, 시 관련 기록에 관한 시기별 빈도를 공

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주 계통 의료는 발해는 8

세기, 신라와 일본은 9세기에 나타나는 반면, 시는

일본의 기록을 중심으로 7세기부터 등장하여 8세기

에 높은 빈도를 보이다가 8세기 후반부터 9세기에

이르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0>.

이는 9세기를 기점으로 ‘주’와 ‘시’를 통한 유통 구조

의 중심이 ‘시’에서 ‘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고대 한국과 일본의 대내외적 관계에서 나

타난 주․시에 대한 분석

먼저 ‘주’의 경우(면주 포함)64)는 발해(8세기 중․

후반 추정), 신라(834년), 고대 일본(838년)으로 정

리되는데, 8~9세기 한국과 일본의 주를 통한 대외적

관계가 직접 언급된 예는 없으나 <속일본후기> 기록

에서 언급된 ‘대재부’는 외교나 외국과의 무역활동이

활발했던 중요한 지역이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기록

속의 ‘주’는 日本産이 아닌 國外, 즉 韓國産일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대재부가 838년 이전에 면

주를 공납하다 838년에 주를 공납하였다는 기록에서,

이는 당시 3국간의 정치적인 관계 변화 속에서 살펴

볼 때 838년의 주는 당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

었던 ‘발해’의 것으로, 838년 이전의 면주는 ‘신라’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해-신라-일본’은 8

세기부터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727년 발해가 일본에 공식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시점부터 신라는 점차 발해, 일본과의 관계에서 멀어

지게 되고, 발해는 일본과 우호관계 속에서 10세기

전반기까지 관계가 유지된다.65) 이에 따라 일본은

838년 이전에는 먼저 친교를 가졌던 신라의 면주를

수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契丹國志> 외국공진예

물조66)에 신라가 ‘紫花綿紬 100필, 白綿紬 500필’을

외국으로 증여했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의 면주는 일

상 의료 외에 대외교류 시에도 사용되었음 알 수 있

다. 이후 발해와의 친교가 공고해면서 면주를 대신하

여 발해의 특산품이었던 주를 수입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케가미 타카후미의 연구67)에 따르면,

‘주’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800년대에는 고치에서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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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교류관계 8세기 9세기 비고

紬 한국→일본
緋綿紬(838년 이전)

紺紬, 黑緋紬, 緋紬(838년)

絁

일본→신라 709, 726, 752년
美濃絁(709년)

黃絁(726년)

일본→발해
728, 740, 759, 760, 772, 777, 779,

796, 799년
859, 861년

美濃絁(740, 759, 760, 772년)

常陸調絁(779년)

東絁(859년)

<표 21> 고대 한국과 일본의 대내외적 관계에서 나타난 주, 시의 증정 시기

아낸 生絲 직조의 얇은 견직물과 달리 고치실이 뒤

얽힌 상태의 진면에서 뽑아낸 방적사로 직조하는 두

터운 주는 당시 고급의료로 인식되었고, 10세기 초반

에 주의 기술이 확대되어 무인시대가 도래한 이래

서민들의 의료로 정착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고대

일본에서 주의 일상적 의료화가 10세기 초반에야 이

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9세기 후반 대재부를

통해 공납된 주는 8세기 초반부터 일본과 교류관계

를 시작한 발해의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는 한국의 문헌에는 9세기 신라에만 나타나는

반면, 일본의 문헌에서는 7세기부터 9세기에 이르기

까지 방대한 사용량과 다양한 용도에 대한 기록이 나

타나고 있어 일본의 시가 주와 달리 당, 신라, 발해와

의 대외 관계에서 이들 나라에 증정했던 주요 품목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을 것이다. 기록을 통해 보면,

당에 673년(일본서기), 778년(속일본기) 2회, 신라에

703, 709, 726, 752년(속일본기) 4회, 발해에 728, 740,

759, 760, 772, 777, 779년(속일본기), 796, 799년(일본

후기), 859, 861년(일본삼대실록) 11회를 증정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발해와는 8세기를 중심으로 9세

기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증정되었고, 양국 간의 관

계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絁’로만 언급되고 있으나 일부, 특정 지역명이 언급

된 東絁, 美濃絁, 常陸調絁가 대외 관계 속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東絁는 아즈마

(東)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742, 779년에 일본 국내

관직자에게 사여한 것을 제외하고 859년(발해), 美濃

絁는 미노[美濃]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709년(신라),

740, 759, 760, 772년(발해), 常陸調絁는 히타치[常陸]

국에서 조세로 납입한 것으로 779년(발해)에 증정되

었다. 다만 일본 국내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시가 유

통되고 있음에 비해 대외관계 속에서는 726년 신라에

黃絁100필을 증정한 1건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염색된

시의 증정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표 21>. 이에 반해

고대 한국은 ‘주’와 달리 ‘시’를 통한 대외 교류 기록

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 시’의 대외 관계 속 역할

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이 ‘주’를 중심으로, 일본이

‘시’를 중심으로 8~9세기 양국의 교류 관계를 유지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대 한국과 일본의 역학적 관계 하에,

당시의 문헌으로부터 발췌한 ‘주, 시’ 관련 내용을 通

時的․公時的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당시 ‘주, 시’의

생산, 사용 및 무역 등에 내포된 사용빈도의 推移와

그 상징적 의미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시적 관점에서 고대한국의 문헌에서는 8

세기 발해, 9세기 신라의 주 계통 의료 관련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발해에서는 ‘주’, 신라에서는 ‘면주’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양국 간 紬를

통한 교류 기록이나 그 영향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

다. 고대일본의 문헌 기록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시

에 대한 시기별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당시 일

본의 시는 7세기에 처음 등장하고 8세기에 급격한

성장을 보이다가 9세기가 되면서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의 용도나 사용에 관한 추이를 보면,

7세기~8세기 초반에는 출산자, 고령자 등의 특정 일

반인에 대한 사여나 절에 보시하는 내용이 주로 나

타나는데, 이는 당시 조정의 불교나 인구 정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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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8세기 중반~9세기의 기간에는 국내에 파견된 사신

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7세

기 당 사신에게 증여했던 1건 이후 8세기에는 신라,

발해 사신으로 그 대상이 바뀌다가 9세기가 되면 본

격적으로 발해 사신에게의 증여 횟수가 증가하는 추

이를 보인다. 이는 발해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당시

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에 조세 제도나 일본의 관직자들에 대한 사여 내용

은 7세기부터 9세기 초반까지 꾸준히 기록되었고, 다

양한 색상의 시(696년 緋紺絁, 729, 885년 黃絁, 885

년 紺絁와 緋絁, 877년 五色絁)나 특정 지역에서 공

납된 시(729년 調絁, 742, 779, 859년 東絁, 709, 740,

759, 760, 772년 美濃絁, 779년 常陸調絁)도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공시적 관점에서는 양국의 대외관계 속에서

동일 시기의 주, 시의 흐름을 살펴본 것으로, 이는

‘발해-신라-일본’의 교류가 진행된 8세기부터 9세기

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주’는 한국에서 ‘紬, 綿紬, 朝

霞紬, 魚牙紬’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어 발달 정도

를 짐작하게 하는데, 이중 면주와 주가 9세기경 일본

으로 전해졌다. 10세기 초반까지 주를 자체 생산하지

않았던 고대 일본인들은 한국의 주 계통 의료가 공

급된 9세기에는 이를 일상 의료보다는 고급 직물로

인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평민들도 사용했던

綿紬에 대한 신라 9세기(흥덕왕代) 기록을 통해, ‘紬’

는 신라나 발해 모두 생산이 가능했으나 ‘면주’에 비

해 다소 가치가 높은 의료였으므로 사용 범위는 어

느 정도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8세

기 전반부터 신라, 발해에 다양한 명칭의 시(絁, 東

絁, 美濃絁, 常陸調絁, 黃絁)를 증정했음이 확인되는

데, 신라-일본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8세기 중반부터

는 발해에 공급되는 빈도나 분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때 발해는 ‘시’ 외에도 ‘생사, 진면’을 일본으로부터

다량 증정 받았는데, 이는 지리적 조건으로 견직물

재료의 생산량이 저조했던 발해의 주 생산 원료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고대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된 ‘주, 시’에 관하여 사용과 생산, 유통 및 의료

속에 담겨진 사회적 의미에 중점을 두어 고찰한 것

으로, 특히 일본 <육국사>의 전반적인 검토로 관련기

록을 발췌하여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가 문헌에 기록된 평직견직물인 ‘絹, 縑’

에 대한 내용, 중국과의 관련성 및 육국사 이외의 사

료 및 고대 일본에서 6~9세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는 색상과 의료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 배제된

것은 그 한계점으로, 추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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